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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을 펼쳐보리라는 자신감을 갖고 미국 유학생활에서 막 귀국한 만 세의 나이 귀국하며29 .
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나의 생각과는 달리 잘 되어 주지 않고 개의 대학에서 고작 몇, 2
시간 강의를 할 때의 기억이다.
배운 것을 가르친다는 책임감과 아는 것을 전한다는 즐거움에 일이 없다는 불평에 앞서 소
풍가기 전날의 들뜬 어린아이 마냥 강의준비에 여념이 없던 젊은 총각 교수 시절 그 때의,
수입은 두 학교를 합쳐 월 만은 지방으로 출강을 해야 하기에 조그만 차 하나를 구입했29 .
고 그 할부금 만원을 내고 나면 만원의 통장 잔액이 남았을 때였다27 2 .

서른이 되도록 부모님께 용돈 받는 것이 죄송스러워 외출을 삼가고 두문불출 하다 불광동,
근처 결혼한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된 어느 날이다 식사를 하고 열심히 얘기하다보니 서둘러.
전철역에 도착했지만 이미 막차는 떠나고 없었다.
밤 시 분을 조금 넘은 시간 주머니를 뒤져보니 전철 표 말곤 단돈 원 뿐이었다11 30 , 200 .
차를 가지고 올 걸 후회도 해보고 친구 집에 다시 돌아가 돈을 빌릴까 남은 동전으로 집에,
전화 걸어 택시비를 가지고 나오시게 할까 궁리도 해 보았지만 차는 어차피 안가지고 왔고
친구 집사람에게는 창피하고 부모님껜 변변치 못한 자식이 될까봐 그냥 걷기로 맘먹고 무작
정 앞을 향했다.
얼마나 걸었을까 비가 오기 시작했다 내리는 비를 맞으며 안경을 벗어 닦고 또 닦았다? . , .
비 오는 월의 봄 날씨는 추었고 어느 순간인가 안경을 닦던 나의 손은 눈으로 향했다 그4 .
것이 빗물이 아닌 눈물임을 깨닫는 순간 서러움과 외로움이 몰려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
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.
꿈과 비전을 위해 노력했건만 돌아갈 차비조차 없어 어둠과 추위에 갈 곳 모르고 지쳐있는
못난 놈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제 집도 못 가는 어리석,
은 놈 너무 화가 나고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.…
하나님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남은 게 뭔가요 막 소리치며 원망하‘ . ?’
는 나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음성 희석아 내가 너를 안단다 너의 이름을 안단다 나의 집. ‘ . .
으로 오너라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리지 않았느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걱정하느냐 나의. ? ?
날개 아래로 오너라.’
순간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던지 나의 원망은 기도로 나의 하소연은 회개로 바뀌었다 비, .
를 막아주시며 해를 가려주시는 나의 주님을 안다 했지만 주님을 찾지 않았고 어둠과 추위
가 두려워 떨었음을 고백했다.
얼마나 기도를 했던가 밤새 전사와 씨름한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새로운 꿈.
과 가능성을 보여 주셨으며 앞을 향해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다 세상은 널 모르지.
만 난 너의 이름을 안단다 말씀하시며, .
비가 그치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집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신이 나,



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나의 입에선 노래가 흘러 나왔다 미친놈마냥. . …
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“ ”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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